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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느끼고 깨닫고 알아야 나의 심정과 통하고, 나

의 말을 깨달아 듣게 되고, 내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기록하여 전하며 월명동을 개발하고 공사하듯 하면, 결국 너희 마음의 

눈이 정상으로 떠져 소경을 면하게 된다.

2. 지체 장애자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뇌로 전달하여 지체에 전하

여도 마음만 느끼지, 행동은 못 한다. 나 예수가 머리가 되어 내 생각

을 늘 네게 보내도 네가 지체 장애자같이 마음과 정신의 장애자이면 

전달되지 못한다. 고로 기도하여 내 능력을 받고 고쳐야 한다. 고쳐야 

내 생각을 전달받아 행할 수 있다. 고쳤는데도 행하지 않으면 또 정신

과 마음과 영혼의 장애자가 되니 매일 행해야 된다. 

3. 나 예수가 자기에게 역사하지 않는다고 내 듣기 거북하고 심정 상하

는 말만 하지 말고, 내가 말한 것을 매일 행하여라. 나의 사랑도 관심

도 공의롭고 영원하다.

4. 마음의 눈을 뜬 사명자로 내가 전한 내 말을 지켜 행하여 모두 불구

의 눈도, 마음의 귀도, 혼도, 영의 몸도 고치고 건강해져라.

5. 후진하게 작동시켜 놓은 차를 운전하면 고정해 놓은 대로 평생 후진

만 하게 되듯이, 마음도 올바로 고치지 않고 행하면 연속 그 주관권 

방향으로만 가게 된다. 고로 인생을 창조하고 아는 내게 배워라.

6. 오전에는 배우고 알고, 오후부터는 바로 행하여라. 


